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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몇해 전 자동차나 건물 현
관 유리같은 곳에‘내 탓이오’라고 쓴
스티커를 붙여 중인이 문득 보게 하는
캠페인이있었다. 어떤종교단체에서발
상한 것이었던지 참 금과옥조의 말인데
요즘볼 수가없다. 세상에는이 탓으로
말미암는 불상사와 시비와 부질없는 갈
등이 참으로 많다. 옛말에‘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또는‘핑계없는
무덤 없고 처녀가 애를 배도 할말이 있
다’하였다. 모든게 제 탓은 없고 남의
탓만 있대서 생긴 속담일 터이다. 하긴
세상만사에어찌탓이 없겠는가. 상대성
으로 남의 탓이 없을 수가 없지만 모름
지기만사에 제 탓이 반일터이다. 그런
데 그 절반의 제탓을 빼고 절반의 남의
것만 들고 쳐대기 때문에 세상에는 탓
이 넘친다. 
꼴사납게 싸우면서 온갖 미사여구의
수사법修辭法으로 남의 탓을 들추기에
혈안이면서제 탓은할 줄 모르는게 정
치권인데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
계열국이마찬가지이다. 그리고작고 크
고 간에 모든 공동체와 개인간도 매일
반이다. 
공자의 좋은 말씀에‘기소불욕己所不
欲 물시어인勿施於人’이 있다. 내게 싫
은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정도로
풀이된다. 사람들은대개제탓하기를죽
기보다 싫어한다. 그러한 탓을 제가 제
게 하기는 싫어하면서 남에게 하기는
밥보다 즐긴다. 제가 싫은 것은 마땅히
남도싫다. 그러니저도 싫고 남도 싫은
것인 이 탓이라는 것을 한번 하지 말아
보면 세상의 온갖 갈등과 다툼과 송사
가 아마반 이상은줄지않을까. 

지난번 서울 경기 지역에 퍼부운 폭
우가 1 0 4년 만의 큰 홍수였다고 한다.
이 홍수와 산사태가 천재가 아니라 인
재라고 떠든다. 질책의 발원지는 역시
정치권이다. 104년은 모르지만 1 9 2 5년,
을축년 대홍수 때 북한산성에서는 행궁
行宮이 없어지고 그 견고히 축조한 중
성문中城門과 하성벽下城壁이 흔적 없
이 쓸려갔다. 이때우리 권씨의 관향안
동 부성府城도 낙동강이 범람해 동서남
문이 사라지고 읍내가 상해지변桑海之
變을 당해 옛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고말았다.
이 을축년 대홍수가 천재가 아닌 인
재였다는 소리는 어느 기록이나 전설에
서도 볼 수 없다. 반세기 전 5·1 6군사
정부 초기 전북 남원과 경북 영주에 대
홍수가 나 시가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
를 복구재건하는 것이 경국의 대사업으
로 된 적이 있었다. 이때도 이 재난이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정신나간 소리는
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크고작고 간에
무슨 재난이고 나면 그게 인재이지 천
재라는 소리를 듣기 어렵다. 사람은 천
재지변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지혜이다. 그래서 차마 하늘에 대고 욕
할 수는 없어 사람을 탓하고 죄주려 하
는 것인가. 
북구의 유토피아 노르웨이에서 일어
난 대학살의 용의주도한 범인은 제탓이
전혀 없는 것으로 성언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병영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
이 근자 두 차례 일어났다. 그런데우리
의 오늘날 여론은 그러한 반인륜흉악범
을 분석 질책하기보다 그가 그런 짓을
하게 된 탓을 찾는 데만 눈을 붉힌다.

내 탓이오

▲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에 있는 충렬사. 여기에선원 김상용 이하 2 6위 병
자호란충절이 제향되고있고그 1인이 충렬공권순장이다<관련기사 2면>

▲ 권인희 법학박사 학위취득 축하연에서 이인제 의원의 축사를 권인희씨
내외가경청하고있다 <관련기사 6면>

인터넷에접속하면언제 어디서나열람할수 있습니다.
종보사홈페이지 w w w . a n d o n g k w o n . o r . k r에 접속하여족보(대동보)로들어오시면회원독자는능동춘추독자고유번호로는무료,

일반열람자는유료로국문판전산인터넷안동권씨대동세보의화면이열립니다.

●전산대동보열람 방법

국문판 전산ㆍ인터넷 安東權氏大同世譜의
2 0 1 0년판을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십니다

① 인터넷internet 익스플로러explorer 주소란에w w w . a n d o n g k w o n . o r . k r을 입력하면 안동권씨종
보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이 나오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대동세보의 편찬운영과 수단접수에
관해 소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한글판대동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를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② 이때 능동춘추의 독자회원은 J 1 2 3…로 나가는 독자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족보화
면이열리고, 비독자회원은유료결제절차를거치면화면이열립니다.
③ 다시‘대동보 열람하기’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한글판대동보쉽게 보는 방법’을
클릭하시면 P D F파일을 읽기 위한 어도비애크로뱃리더 설치법과 대동보 내용을 열람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애크로뱃 리더는 족보 열람에 앞서 반드시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④ 쉽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목차 구실을 하는‘책갈피’이용법도나와 있습니
다. ‘대동보보기’화면에서‘한글판대동보 정본’을 클릭하면 P D F파일로 대동보의 내용을
여실히 볼 수 있으며‘책갈피’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체를확인하며열람하고, 견상見上(위
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과 견하見下(아래로내려가 보기)를 이용해 앞쪽으로 조상은 시조
할아버님까지, 뒤쪽으로후손은 본인에서본인의아들ㆍ손자까지오르내리며찾아볼수 있
습니다.
⑤ 다만 화면상으로만열람하시며이를프린터로 인쇄하실 수는없습니다. 한글판안동권씨
전산대동세보에는고유의저작권이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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